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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릎이아니오라정명의어마에붙여쓰이는 ‘써(民)’라는 呼

3 稱에 대하여 몇 가치 여좋고자 합니다. 

예천에는 쉽케 도래냐 연장의 사함흘푸를 혜는 아무개써라고 하여 

왔였읍니다. 그렌데 근래의 어떤 대화에서 한 사함이 말하기를， 씨라 

는 것은 자커의 통료냐 연하의 사람에게 상대를 높여 주늘 듯우로 쓰 

이는 것이‘므로 연상의 사함에게 쓰는 것‘융 실례가 되는 것에라고 했 ; 
읍니다. 그 뒤로는 여성에게냐 남성에게냐 연상의 사람을 부를 뼈는 : 
우에라 해야 좋을 지 멋척어 망설이곤 하여 매우 난캄합니다 

2. r국어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에 의하면 ‘씨(民)’는 “姓

또는 이름 밑에 붙이어 종대하는 못A로 표하는 말”이라고만 되어 있 

었읍니다. 

3. 특히 별로 천분이 없는 대안판계에서 자신파 연령의 비교에 짜 
라 상대방의 호칭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몹시 난처할 혜가 많읍 ; 

니다. 

: 이에 다음파 같이 얄고 싶은 점이 있읍니마. 

: 다 음 
l. 上述한 내용의 사섣 여부와 그 쓰암의 법휘 

2; 상대척￡로 쓰이는(쓸 수 있는) 사회의 얼반척인 호칭. 

3. 호칭의 起原과 意義 또는 來歷

(T짧月 , 서 울시 도봉구 상계 2동 389-186 15통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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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써’에 대한 선생의 의견이 옳습니다. 사천에션 존대어로 쓰언다극L 

하지 만， 현질은 동료냐 연하의 사랍에게 쏘야고 있읍니 다. 

2. 벌료 천분야 없는 대안판계에서 자신과의 연령， 지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부를것이냐 하는 문제는 간단하치 않습니다. 즉 예사높임을 쓸것 

이냐 아주높임을 쓸 것이냐， 또는 상대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마르 

커 예문업니다. 

우선 상대가 남성일 빼에는 예사높임으로 ‘선생’ 또는 ‘선생님’을 붙업 

니다. 물흔 ‘선생닝’이 더 높인 말이치요. 그래서 ‘박선생’ 하면 동등한 

위치에서 부른 것아고， 높일 혜에는 ‘박선생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즈 

음엔 ‘아저씨’와 ‘할아버지’란 말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이들은 ‘선생’ 

계의 말보다 더 높인 말업니다. 벼쿠냐 상대가 이웃이나 또는 그 아들 헬 

손자의 이름을 알 혜에는 ‘뒷집 아저씨’， ‘ xx 아버지’， ‘옆집 할아배 

지’， ‘ xx 할아버지’혹 부릎이 더 챙탑습니다. 

여성에 대해선 칙캡 교칙에 있는 사망 외에는 ‘선생， 선생넙’이란 말울 

안 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란 말이 않이 쓰엽니다. 그러고 .할아버지’ 

태신 ‘할매니’란 말이 쓰이고， 男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접 아주매 

니’， ‘ xx 어머니’， ‘뒷접 할머니’， ‘ xx 할머니’로 부릎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정으로 치청할 빼에는 ‘그이， 저이’， ‘그분， 처분’， ‘그 어른， 

저 어른’들의 말이 있음은 알고 있을 것엽니다. 

3. 써 <æ) , 선생 (先生) 같은 말은 漢字에 서 왔고 ‘아저 씨 ’ 는 본시 ‘아 

;ξ아버→싸S비’， 즉 ‘아;ξ’라는 小 또는 次의 뭇을 가진 발과 ‘아111 ’ 

(父)의 복합어에서 ‘아버’ 대신 民를 붙안 것이 ‘아저씨’이고， ‘아주매 

니’는 ‘아측+어미’에셔 변한 말업니다(‘아;ξ’의 ‘ · ’를 뒷 형태소의 일 

부로 보는 견해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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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2 ...... ‘ ....... …”‘_"'"…-.. _ .... -‘ .... ‘-...... _--…_ .. … ..... __ ......... “? 

‘주책없다’는 어떤 사랍이 主見없이 행동할 빼 쓰야는 말안데， 이 ; 

와 정만대의 뭇을 지넌 ‘주책이다’， ‘주책맞다’， ‘주책스렵마’， ‘주 : 
책부리다’ 둥도 우리는 똑같은 경우에 쓰고 있읍니다· 이는 어떤 이유 ; 
에서 그렌 것안지요'?(李恩쫓， 서울시 동대문구 당섭리 2동 49-42) 
ι_ .. ‘-…- …·…_ ..... ‘… .. -“‘--‘"--'---'---'-……._.… .... … 

”’‘i대 답‘--....... 

1. 철문의 ‘주책 --’ 의 ‘주책 ’ 은 ‘주착(主훌)’ 에 셔 온 말로 알정 한 춧 

대냐主見을풋합니다. 

2. 따라서 다른 사랑의 똑똑하지 뭇한 행동을 나타낼 혜는 원칙척으로 

- ‘주책없다’만을 쏠 수 였읍니다. 

3. 그렴에도 불쿠하고 ‘주책이다’， ‘주책맞다’， ‘주책스렵다’를 쓰는 

것은 일종의 반에척 표현으로볼 수 있읍니다. 이는 ’똑똑하다’장했다’ 

와 같윤 말야 그 原意와 정 반대의 상황에서 쓰알 수 았는 것과도 동일합 

너다. 단 ‘똑똑하다’， ‘찰했다’가 反語的￡로 쓰일 혜는 그 억양이나 장 

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주책 이 다’ 類는 ‘똑똑하다’ , ‘찰했다’ 와는 달리 주로 냐쁜， 부청 척 

언 의미로만 쓰이는레 이는 反語的 표현이 판용척으로 굳어친 것￡로 볼 

수있읍니다. 이와 같이 原意에서 벗어냐 주로 反語的으로 사용되는 말은 

이 외에도 ‘팔좋다’ (原意는 ‘모줍이 훌륭하다’). ‘팔값하다’ (原意는 ‘생 

긴 값을 하다’) 둥이 있읍니다. 

5. ‘주책없다’와 ‘주책이다’類처렴 반태되는 말이 같은 창면에 쓰이는 

말로는 이외에 ‘철철치(철철하겨) 붓하다’와 t철철맞다’， ‘철켈하다’ 둥 

을 들 수 있융니다. ‘첼철하다’의 原意는 @ 푸성귀가 킬차다.~ 하는일 

이 거첨새없이 만첩하마.@ 주접아 들지 않고 깨끗하다 둥￡로갈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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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챙 동을 뜻하는 ‘철칠맞다’ 냐 ‘철철치 웃하다’든 @의 의 미와 연. 

’판 되어 었융녀다. 

t안\'.안.“…… .. … .. …. 
: ‘딴 물i을 에떤 혜는 ‘참물’로 붙여 쓰는테， ‘찬’과 ‘물’을 풀어처 : 
; 표키할 혜와 띄어셔 표기할 혜는 어면 차이가 있융니까? (김 석우， I 
: 서 울시 판악구 봉천동 7-387)1 
"' •... …·… .• _.…….-‘·‘--‘"‘_.‘ ••.• …_._I_. __ ，，~…·… 

-------대 답“----

‘찰 물’파 같이 띄어왈 경우에는 ‘짜다’의 관행사형언 ‘한’이 ‘물’을 

수식하고 있는 껏으로 소금키흘 많이 지만 물을 의비함니다. 고허냐 ‘싼 

물’과 같。1 붙여쓸 경우에는 바다(물)라는 의미를 찾는 복합어카 휩니다. 

가랭 ‘만물 고껴’에 대응하는 말로 ‘첼풀 고치’가 있는데 ‘첼물 고기’는 

소금울에 자는 쿄기카 아니 라 바‘닷 고기률 풋하므로 ‘한’ 파 ‘물’ 올 띄 에 

서 표커해저는 안휩니다. 

‘한 불’ 파 f한물’파 칼은 판계에 있는 것 J으로는 이외에 ‘흔 죄’과 ‘흔 

집’， ‘작은 어머니’와 ‘작은어머니’ 둥이 있읍니다. ‘큰 ’과 ‘착윤’올 띄 

어쓸 경우에는 ‘캡’화 ‘어매니’의 풀리척 쿄키를 뜻하나 붙얘쓸경우는 

천체가 새로운 의미의 복합어가 휩니다. 즉， ‘큰칩’은 아버지의 양형낭 

댁을 뜻하며 ‘작은어머니’는착은아버지의 아내나서모(府、母)를 풋합니다. 

t ‘ .......... 질 문 4"…_._.‘".…'-'… ....... ……·…·…-.……”‘ .. … ... … .... …‘m…n…”…… .. … .. ….“.……‘…………i“…….…….……. 
: ‘…하고자’의 풀말을 ‘…쿄.자’ 또는 ‘ ••• 동고자’라고 표커하는쩨 어 : 

: 떤 것이 맞는 표키입니까? (이 명래， 수원시 송죽동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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